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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나비의흥겨운리듬에맞춰흔들며떼창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전주시연맹이 주최한‘그룹사
운드 부문 제18회 전북 청소년 동아리 경진대회’가 1
일 오후 4시 전주 풍남문화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는 전주매일신문사가 주관하고 전북도가

후원했다.
대회 시작과 함께 대회사를 한 조봉성 전주매일 대표

는“비가 오고 있는 와중에도 행사를 열게 됐다”며
“오늘 이자리에서 재능을 맘껏 펼치시기 바란다”고 말
했다.
이날 경연에서 전주 해성고등학교‘시나브로’, 성심

여자고등학교‘크로우’, 전주 제일고등학교‘블루웨
건’, 전주여자고등학교‘락키카’등 총 4팀이 참가해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경진대회 무대에 참석한 모든 이들과 공감할 수 있는

노래를 준비해왔다는 전주 해성고‘시나브로’는 첫곡
으로 잔나비의‘사랑하긴 했었나요’열창을 시작하면
서 부터 세번째 곡 델리스파이스의‘고백’열창을 끝
낼 때까지 청중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었다. 이에 청중
들은 잔나비의 곡의 후렴구를 함께 불렀다.
성심여고‘크로우’는 태연의 노래인‘불티’를 불러

청중들로부터 눈도장을 찍게 됐다.
이어서 펼쳐진 전주 제일고‘블루웨건’은 백예린의

‘지켜줄께’로 감미롭게 출발하다, 이태원클라스의 OST
에 수록된‘시작’이라는 곡과 마마무의‘별이 빛나는
밤에’를 열창해 폭발적인 무대 분위기를 연출했다.
마지막으로 무대에 오른 전주여고‘락키카’는 잔나비

의‘See your eyes’과 백예린의‘0310’등 감성적인 공연
을 선보였다.
이날 그룹사운드 부문 영예의 대상은 전주 해성고

‘시나브로’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전주 제일고‘블루웨건’이 차지했다.
그룹사운드부문 대상을 수상한 시나브로는“우선 올

해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처음으로 대면을 한 공연”이
라며“이 대회에서 대상을 받게 돼 영광이었다”고 감
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전주시연맹 김승곤 회장은

“인격을 형성하는 시기인 청소년기를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재능을 개발하는 일은 그들을 훌
륭하게 키우는 지름길"이라며“오늘 18번째 청소년 동
아리 경진대회를 통해 평소 갈고 닦았던 재능을 발휘
해 꿈을 키워가는 잔치 한마당이 됐을 거라 생각한다"
고 말했다.
그는“이 경연에 참여하신 청소년 동아리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됐다. /김재훈 기자대회사를 하고 있는 조봉성 전주매일 대표.

총 4팀참여…전주해성고‘시나브로’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블루웨건.
대상을 수상한 시나브로의 대표가 청소년동아리연맹 전주시연맹 김승곤 회장
과 상장을 들어보이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열창을 하고 있는 크로우의 보컬.

솔로를 펼치고 있는 시나브로의 기타리스트.

백예린의‘지켜줄께’로 감미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블루웨건.

청중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시나브로. 백예린의‘0310’을 부르는 전주여고 락키카.

잔나비의‘See your eyes’를 부르고 있는 전주여고 락
키카.

열창하는 블루웨건의 보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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